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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위험현장 2만4천개소 불시에 안전점검했다

추락·끼임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집중 점검,「패트롤 현장점검」지속 추진

□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

전국 약 2만4천여 개 사업장을 불시에 안전점검했다.

□ 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추락,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

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「패트롤 현장점검」으로 올해 4월까지 

사망사고 위험요인 25,802건을 시정조치했다.

◯ 이후 공단은 사업장의 위험 개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했으며,

점검 거부나 개선 미이행 등 위험을 방치하는 917개소(4월 말 기준)에

대해 노동부 감독을 요청했다. 일부 사업장에는 위험작업 중지나 

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등이 이뤄졌다.

□ 건설업의 경우 16,853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였으며, 이 중 7,951개

현장에 대하여 17,700건*의 위험요인을 지적했다.

◯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으로는 계단, 개구부 및 비계 등에 안전

난간,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82.8%로 가장 많았다.

< 건설업 위험요인 지적사항 현황>

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화재․폭발 끼임 그 밖의
위험요인

위험요인
지적사항(건) 17,700 14,664 704 455 296 1,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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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조업의 경우 7,173개 사업장을 점검했으며, 이 중 3,937개 사업장에

대하여 8,102건*의 위험요인을 지적했다.

◯ 위험요인으로는 컨베이어, 프레스, 분쇄․파쇄기 등의 위험설비에 

방호덮개, 울 및 방호장치 등 미설치와 같은 끼임위험(36.3%)이 

가장 많았으며, 설비 상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,

사다리 안전조치 불량 등 추락위험(23.1%)이 그 뒤를 이었다.

< 제조업 위험요인 지적현황>

구분 계 끼임 떨어짐 부딪힘 화재․폭발 그 밖의
위험요인

위험요인
지적사항(건) 8,102 2,942 1,872 1,277 513 1,498

□ 공단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사업장*을 불시에 방문

하여 3대 안전조치(추락·끼임위험 방지조치,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) 준수 여부

를 집중 점검하는 「패트롤 현장점검」을 지속해서 실시한다.

v 추락‧끼임 사고사망 비중 : (‘17) 48.5% → (‘18) 50.3% → (‘19) 53% → (’20) 48.3%

* 점검대상: (건설업) 120억원 미만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

(제조업)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

◯ 올해는 점검 횟수를 작년보다 늘리고(6만 → 7만 회), 패트롤 전용 차량을

일선기관에 확대 배치(108대 → 404대)하는 등 사업을 보다 강화했으며,

6월에도 불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.

□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“일터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

건설현장의 추락,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이 개선되어야 

한다”라며, “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

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안전보건공단 배준호 차장(☎052-703-072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- 3 -

별첨  사진자료

<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반 건설현장 안전점검 전경>


